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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 사이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S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평균비교분석, 상관분석 및 조절효과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

소년들의 우울감은 성별과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정학대와 교사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응과 우울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가정학대와 우울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조절효과분석 결

과 가정학대와 우울감 사이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가정학대 경험, 교사관계 적응, 우울감, 청소년,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between adolescents’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495 adolescents in high school in S city, Chungcheongnam-do, an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using mean comparis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ing effec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of adolescents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and academic achievement. Second,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ut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Third, the result of moderating effect analysis showed that the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Finally, based on this study, we discussed ways to reduce the depression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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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울이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심

리적인 절망감을 말한다[1]. 이러한 심리상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로써 일상생

활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침

체되어 있는 심리상태가 내재화된 증상을 말한다[2]. 특

히 고등학생들은 신체적·심리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

나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짐

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와 그들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

기도 한다[3].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가족

관계와 같은 대인적 요인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환경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며 우울

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4].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2주 연

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절망스럽거나 슬픈 

감정을 느낀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전체의 

30.5%로 나타나 청소년 우울의 심각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5]. 또한 10대 학생들의 질병 및 장애의 원인 1

위가 우울증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상이 14세 무렵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요소 중 가정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양육태도, 

애착관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학대경험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7]. 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경험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그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한편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갈등적 친구관계, 인

터넷 중독 또는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지만[9], 최근에는 가정학대 경험이 학생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지영 

등[10]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의 경우 우울 및 불안을 통하여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하

였으며, 박재연[11]은 가정 내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정폭

력 및 학대와 같은 가족환경 문제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12], 학교와 지역사회

에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관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학생들의 외

부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

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

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학대란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방임, 유기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가해 행위를 말하며[13],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서는 지난 1년간 가정 내에서 정서학대 64.4%, 신체학대 

50.7%, 방임 35.7%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14].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표면상으로 드

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

를 받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그들의 심리 사회

적 부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5]. 실제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가

정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학생의 수가 

2001년 이후 80.3%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6].

한편, 청소년의 우울감과 학교생활적응은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17].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을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수용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18]. 학교생활적응을 잘하

는 학생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에서 만족감

을 느끼며 대인관계를 통해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간다

[19].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이 힘든 학생들은 교내에서 불

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높으며[20], 학교환경의 변

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가정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은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들은 

교사나 교우를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며 학교생활에 흥

미가 없고 부적응상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3].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가정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교사와의 관계 적응에도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24].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가정학

대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 관계 적응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

구들은 학생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

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특히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시기의 마지막 

과정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심리적인 우울감을 

경험하는 요소가 다양하며 대인 관계에 따른 차이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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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저학년을 집단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학대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관계 적응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

사 관계 적응은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설정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가정학대 경험으로 인

한 우울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가정학대 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0,12]와 교사관계 적응 간의 연구결과[22,24]

를 종합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S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95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80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180명(37.8%), 여학생이 

296명(62.2%)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이들의 가족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양부모’가 351명(74.2%), ‘편부모’가 

52명(11%), 조손가족 및 기타가 70명(14.8%)으로 ‘양부

모’ 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의 경우 309명(65.7%), ‘외벌이’의 경우 

161명(34.3%)으로 맞벌이 부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면 ‘상’은 72명

(15.8%), ‘중’은 240명(52.5%), ‘하’는 145명(31.7%)으로 

‘중’이 가장 많았고, ‘하’, ‘상’ 순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가정학대 경험

가정학대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행하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사용된 

가정학대 경험은 배미희[25]가 사용한 가정폭력경험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

험한 언어적, 정서적, 경미한 신체적 및 심각한 신체적 폭

력 등의 가정폭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며, 가정학대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경험

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3.2 교사관계적응

학교생활적응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

규칙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김아영[26]

의 학교적응 척도 중 본 연구목적에 맞게 교사관계와 관

련된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교사관계와 관련

된 문항은 총 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

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이 높

을수록 교사관계 적응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42로 나타났다.

2.3.3 우울감

우울(depression)은 슬픔, 공허함, 짜증스러운 기분으

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증상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우울 척도는 

SCL-90의 하위척도 중 Choi[2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27].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 성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4로 

나타났다.

2.3.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 가족구성 형태, 맞벌이 여부, 학업성

취도를 조사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과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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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고, Duncan/Dunnet T3로 사후검정을 실

시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학대

와 연구대상의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분석을 실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고(t=-3.811, p<.001), 학업성취도는 ‘하’

인 학생이 ‘상’, ‘중’인 학생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F=6.219, p<.01). 그 외, 가족구성 형태(F=1.592, 

p=.205) 및 맞벌이 여부(t=-1.451, p=.147)에 따라서는 

우울감에 차이가 없었다.

Depression

N. Mean(SD) t/F (Duncan)

Gender
Male

Female
180
295

2.31( .78)
2.61( .83)

-3.811***

Family type
Intact
Single

etc

395
52
25

2.51( .80)
2.51( .88)
2.20(1.02)

1.592

Dual
income

Yes
No

308
161

2.45( .79)
2.57( .88)

-1.451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72
240
144

2.30( .84)
2.44( .83)
2.69( .79)

6.219**
A
A 
B

   * p<.05, *** p<.001

Table 1. Depressio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80>

3.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가정학대는 교사관계 적응과, 교사관계 적응은 우울

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1), 가정학대와 우울

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5). 이 중, 교

사관계 적응과 우울감(r=-.168, p<.01)이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가정학대와 교사관계 적응

(r=-.146, p<.01), 가정학대와 우울감(r=.101, p<.05) 순

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관계수의 범위는 -.168 ∼ .101로, 

주요 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2. 3.

1. Domestic abuse experience 1

2.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146** 1

3. Depression .101*   -.168** 1

Mean 1.27 3.46 2.49

SD .51 .73 .82

* p<.05, **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Major Variables

3.3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

고등학생의 가정학대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의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

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가정학대 경험은 우울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1891, p<.05), 교사관계 적

응은 우울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1814, 

p<.001). 가정학대와 교사관계 적응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은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54, p<.01). 즉, 가정학

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관계 적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 항의 추가도입으로 인한 R2의 증가분

은 .0549(p<.001)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

서 모델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β SE t p

Domestic abuse experience .1891 .0754 2.5066 .0125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1814 .0507 -3.5768 .0004

Domestic abuse experience ×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3254 .1007 3.2328 .0013

R2 increase due to interaction
R2 F p

.0549 9.1986 .0000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between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의 조건부효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가정학대와 우울감의 관계의 단순기울기는 교사관계 적

응 값이 평균 및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하의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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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Effect se t p LLCI* ULCI**

-1SD(-.7340) -.0498 .0910 -.5470 .5846 -.2285 .1290

M(.0000) .1891 .0754 2.5066 .0125 .0409 .3374

+1SD(.7340) .4280 .1184 3.6134 .0003 .1953 .6607

*LLCI=The lower limit of the indirect effec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ULCI=The higher limit of the indirect effec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Table 4. The Conditional Effects according to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조절변수의 전 범위에 대한 유의성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Johnson-Neyman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Table 

5와 같이 조절변수 값에 따른 조절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 파악할 수 있다. 

가정학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관계 적응 값

이 –1.4768보다 낮은 영역과 -.1398보다 높은 영역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고, -1.4768보다 높고 -.1398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관계 적응이 

어느 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에만 가정학대와 우

울감과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1.4768<교사관계적응

<-.1398 영역에서는 교사관계 적응이 조절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Effect se t p LLCI ULCI

-2.2622 -.5471 .2207 -2.4794 .0135 -.9807 -.1135

⦙

-1.5022 -.2998 .1506 -1.9908 .0471 -.5956 -.0039

-1.4768 -.2915 .1483 -1.9650 .0500 -.5830 .0000

-.1398 .1436 .0731 1.9650 .0500 .0000 .2872

.0178 .1949 .0759 2.5670 .0106 .0457 .3441

⦙

1.5378 .6896 .1889 3.6504 .0003 .3184 1.0608

Table 5. Moderating Area of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에 따른 그래프로 확인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조절변수인 교사관계 적

응을 고/중/저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가정학대에 따른 

우울감을 살펴보았다. 교사관계 적응이 높은 집단은 가정학

대가 낮을 때 우울이 낮았으나 가정학대가 증가하면서 우울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교사관계 적응이 낮

은 집단은 가정학대가 낮았을 때 우울이 높았으나 가정학대

가 증가하면서 우울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Relationship 

Adaptation between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28-30].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울감을 경험한 여학

생이 27.8%, 남학생이 19.7%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우

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1]. 이러한 차이는 

여성과 남성의 정서적 반응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

보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32]. 따라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

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

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따라 우울감

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생활에서 학업성취도

가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차이 검정 결과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창

식 등[33]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도에 따른 우울증 수준

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을 학업 성적으로 평

가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그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4호6

둘째, 상관분석 결과 가정학대와 교사관계 적응, 우울

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가정학대와 교사

관계 적응은 부적 상관관계, 가정학대와 우울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사관계 적응과 우울은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정학대 경험과 교사

관계 적응이 그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 가정학대 

행위를 감소시키고 교사관계 적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

에서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β=.3254, p<.01). 이는 고등학생이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심리적 우울감을 회복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

록 대인관계 중심적이고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관계 적응이 심리적 우울감을 완

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가정학대 경험으로 인한 우울감에 교사관계 적응의 

조절효과가 나타내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

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학대 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며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남학생

에 비해 여학생인 경우 우울감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교사관계 적응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학교급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

라 우울감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인지, 그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충청남도 일부 지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표

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학생으로 일반화하

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차후 전국적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별 비교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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